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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했고, 서초동 로펌 

근무경력 있습니다. 합격의 지름길을 알려드

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해주세요.”   

현직 변호사들이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로스쿨 학생

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변호사가 올

린 과외 모집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다. 과외 종류도 다양하다.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을 위한 답안지 첨삭, 형사소송법 등 특정 

과목 과외, 로스쿨 내신 성적 관리 위한 과외 

등이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A변호사(변시7회)

는 “2018년에 처음 과외를 시작했을 때만 해

도 경쟁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몇 년 사이 경쟁

자들이 늘어난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다. 

A변호사는 현재 대기업 법무팀에 근무하면서 

과외를 병행하고 있다.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SKY 로스쿨 출신’ 

‘서초동 로펌 근무’ ‘사법시험 2차 경험 있

음’ 등 학력·이력을 상세히 늘어놓고 학생

을 모집한다. 변호사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

면 “805점을 받아 불합격했던 학생이 과외받

고 925점으로 합격했다.” “내가 쓴 합격노트

를 직접 보여주겠다.” 등의 내용이 있다. 일부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가이드(152)

로스쿨 과외 뛰는 변호사들 

‘서초동 로펌출신, 1시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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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호사시험 성적표를 캡쳐해 올리기도 한

다. 우수한 성적을 어필하기 위해서다. “연락

을 주면 변호사 자격증과 성적표를 인증하겠

다.”는 이들도 있다. 

가격은 시간당 10만~20만원대다. 로스쿨 3

학년 김모(27)씨는 “이력에 따라 가격대가 크

게 다른 것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서울대·서

초동 로펌 출신이라고 하면 더 끌리는 게 사

실”이라며 “서울대는 자신 있게 출신학교를 

밝히고 나머지는 ‘인서울 미니’ ‘지거국 로스

쿨’ 등으로 뭉뚱그려 표시한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과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

다.”고 입을 모았다. 법학적성시험(LEET) 과

외나 변호사시험 학원은 로스쿨 도입 초창기

부터 활성화됐지만, 변호사들이 로스쿨 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가 활발해진 건 최근 일

이라고 한다.    

A변호사는 ‘과외는 부업일 뿐’이라면서도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낮아

지고, 변호사들의 공급도 늘어 시장이 포화되

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겠냐?”고 했

다.

서울권 대형 로스쿨 출신 B변호사는 “1년에 

10건 정도 과외를 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시

절엔 독학하거나 일부만 학원을 갔는데 요즘

은 수험생들이 학원이나 인터넷강의는 필수

로 생각하고 과외까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변호사시

험 학원에서 채점 위원 등을 하는 동료들도 있

다.”고 귀띔했다.     

   

실제 최근 변시 합격률은 50% 내외다. 지

난 4월 발표된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3.3%로, 2019년과 2018년엔 각각 

50.78%, 49.35%였다. 변호사 시험 응시생 중 

절반은 합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된 후 변호사는 매년 

약 1500~1600명씩 배출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수는 3만명

을 넘어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소

송 건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변호사 수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사건 건수는 2015년 약 2060만 건에서 꾸준

히 감소해 2018년 약 1765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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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과외 시장 두고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형사법 기록형을 전문

적으로 가르치는 고범준 변호사(변시 5회)는 

‘변호사들의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고,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과외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이 시장에 뛰는 변호사도 많아지

는 것뿐’이라며 “공무원시험, 행정고시 등 모

든 시험에는 사교육 시장에 있듯 변시 과외 시

장이 특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과외가 등장한 건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는 뜻’이라며 “시험의 합격률을 총 지원자의 

70%로 늘리고, 조문이나 판례까지 다 외워야 

하는 선택형 과목은 없애거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